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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1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effect of Naegyeong on Lee Dong yuan's m어ical 

thought. Lee is famous physician who studied the theory of spleen and stomach. His general idea of 

spleen and stomach could be thought as an result of study on Naegyeong. He distinguished between 

Eum disease and Yang disease and classified into internal injrnγ and external affection. In the contents 

of Naegyeong, he took note of the four seasons ’ changes that are continued by the ascending and 

descending between heaven and earth, 머so he took note of the fact that movement of human body’s 

organs is represent of ascending and descending. Human body is a site that a sing버따 ascending and 

descending of Gi of the stom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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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錯 論

李양의 字는 明之이고 뼈號는 東훤老A이다. 

金 大定 20년(1180년)에 태어나서 몽고 憲宗元年

(1251년)에 죽었다. 이때는 金이 망한 지 이미 17 

년이 되므로 元史에도 또한 傳이 있다. 동원이 20 

세 되던 해에 어머니 왕씨가 실력없는 의사에 의 

해 병사했는데 무슨 병인지 조차도 몰랐다. 이에 

동원은 스스로가 의학의 이치를 모른다는 것에 

* 交信著者 • 丁影~z.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02) ~l 03.37, jeongch@khu.ac.kr. 

상섬하여 의학에 뜻을 두었다. 易水의 i짧古老A 

張元素가 의술로 천하에 이름이 있음을 튿고 금 

과 비단을 드리고 의학을 배워 몇년만에 그의 법 

을 다 터득하였다1) 

동원이 살았던 당시에는 의사의 지위가 그다 

지 높지 않았고 자신의 생활도 부유하여 의학을 

직업으로 삼을 필요가 없었으며, 항상 고상하고 

방만한 태도를 견지하여 비록 사대부 등 권위있 

는 자가 치료를 받으려 해도 원하는 대로 응하지 

않았으나, 병란 이후로 동평지방 등으로 옮겨 살 

면서 백성틀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과 

1) 흥원식 윤장열 편저, 중국의학사, 열중사, 2001, p.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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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방만한 성격을 버리고 백성들의 치료에 헌 

신적으로 봉사하였다,2) 元代 초의 중국은 난폭한 

통치와 정치의 부패로 국민생활이 몹시 어려웠고 

전쟁이 심하여 백성들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며 

배고픔과 기아로 비위의 질병이 많았을 뿐만 아 

니라 비위의 영양흡수능력을 잃어 체력이 약해져 

모든 병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동원은 補中益氣場

과 升陽益뿜揚 등을 창방하였고, 임상에서 補士

를 중시하였으므로 후인들이 補土派라 칭했다. 

그의 저서인 『牌뽑論』은 비위를 중시하는 補土學

說의 기초를 수립하여 의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 

하였다.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內外傷辦感論』, 『

牌몹論』, 『蘭室秘藏』, r用藥法象』 등이 있다.3) 

『내외상변혹론』의 상권의 주요 내용은 내상병 

과 외감병의 감별 및 그 병리변화에 대하여 변증 

한 것이며, 중권은 음식노권상 중에 훌愁憂恐과 

勞佛過度로 元氣가 허손됨을 논하였고, 하권은 

내상음식을 중접적으로 논하고 었다, 『비위론』은 

동원의 학설 중에서 많은 이론이 집적된 책으로 

동원 의학사상의 바탕이 되고 있는데 『내외상변 

혹론』은 중기부족을 쫓아 이론을 전개한 반면에 

『비위론』에서는 “A以뽑氣寫本”을 강조하여 몹氣 

가 왕성하면 비록 사기가 있어도 해를 주지 못하 

나 만일 뽑氣가 일단 상하면 표亂이 함께 일어나 

니 비위를 보하고 양기를 끌어 올려야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상권은 『내경』중의 이론을 인용하 

여 비위론의 요지, 의도, 주요이론 및 치법방약을 

상세히 논술하여 『비위론』의 기초가 되고 었다. 

중권은 비위병의 증치를 논술하였으며, 하권은 

비위병과 천지음양, 승강부침의 관계를 거듭 논 

하였고 아울러 엄상경험을 결합시켜 각종 치료법 

을 논술하고 있다 『난설비장』은 동원의 이론이 

집대성되어 있는 책으로 내과, 외과, 오관과, 부 

인과, 소아과 등 각과를 포함하고 있다. 『용약법 

상』은 한 권으로 된 책이며 『본초강목』서례에 의 

하면 『용약법상』은 元의 李東뀔의 저서로 그의 

2) 송철호, 금원사대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 1926, 

P‘ 13‘ 

3) 흥원삭·윤창열 편저, 중국의학사, 일중사, 2001, p.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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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 張灌古의 『珍珠養』을 기초로 하여 용약범례 

를 증가한 것이다.4) 

이 저작들 외에 『服語指掌病式圖說』, 『活法機

要』, 『醫學發明』, 『東뀔試效方』 등이 았으며 유 

실된 저작으로 『傷寒會要』, 『傷寒治法瓚要』, 『萬

愈方』등이 있다.5) 

동원에 관해 연구한 기존의 논문을 살펴보면 

최6)의 논문은 동원의 생애와 의학사상을 일목요 

연하게 정리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의의가 있다. 

송7)의 논문은 동원을 포함한 사대가의 의학특징 

을 연구하였다. 사대가 의학의 이론적 차이를 밝 

힌 것과 특히 火에 대한 견해 차이를 밝힌 것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內外傷辦

에 대해 의사학적으로 고찰한 진8)의 논문과 升降

에 있어서 牌뿜의 역할을 연구한 정9)의 논문이 

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동원의 저서에서 『내경』문장 

을 인용한 부분을 찾아 「내경』이 동원의 의학사 

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동 

원은 스스로도 ‘內經之탑 較如日星’10)이라 하여 『

내경』의 사상을 존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

동의보감』에 인용된 동원의 의학사상을 통하여 후 

대에 미친 영향과 임상에서 『내경』과 동원의 의 

학사상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밝히는 젓이다. 

II. 本論

1. 內經과牌뿜學說 

4) 정면·홍원식, 금원사대가의학이 조션조의학 형성에 마친 
영향, 대한원전의사학회지, Vol.9, p. 여8 

5) 맹웅재 외 옮김, 각가학설, 대성의학사, 때1, p. 152. 
6) 최삼섭, 李東헨의 生I많와 醫學思想、, 경희한의대 논문집, 

Vol.4 1981. 
7) 송철호, 金元四大家에 關한 liff究, 경희대학교 박사, 1926 
8) 진주표, 李東펴 內外傷챔의 醫史學的 考察, 경희대학교 

석사, 2002. 
9) 정호진, 牌몹와 命門을 中心으로 한 升降의 原動力어l 관 
한 考察, 경희대학교 석사, 때1. 

10)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5기 졸엽준비위원회 편, 동원 
비위론역석, 대성문화사, l땐,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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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牌몹는 元氣의 근본이다. 

동원은 ‘土寫萬物之母’라는 관점에서 ‘뿜納牌運’ 

과 ‘牌升몹降’하는 기능이 우리 봄을 자양하고 영 

양을 공급하는 바탕이 된다고 보았다. 『비위론』 

에서 『영추·옥판』의 “사람이 기를 받는 바는 곡 

식이며 곡식이 주입되는 곳은 위이다, 위는 수곡 

과 기혈의 바다이다. (A之受氣者, 뤘也 뤘之所注 

者, 뽑也. 몹者, 水뤘氣血之海i:f1.)"rn를 인용하여 

‘사람은 위기가 근본(A以몹氣寫本)’12)임을 밝히 

고 있다 또 『소문·경맥별론』의 “食氣入몹”, “餘入

於몹”13)를 인용하여 음식물이 뽑中에 들어왔을 

때 비의 운화 단계를 거쳐 온몸에 퍼지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는 수곡의 중요성과 이를 받아들 

여 전신으로 운행시키는 비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牌몹論·牌몹勝哀論』에서 “무릇 欲食入뿜 

하면 陽氣가 상행하여 진액과 기가 심에 들어가 

고 폐를 통하여 피모를 충실하게 하며 百服에 퍼 

진다.”1이라고 한 것이 비가 위로부터 수곡의 정 

기를 받아 생명활동을 유지함을 밝힌 것이다 수 

곡의 精氣가 오장육부에 공급되고 四股百服으로 

퍼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몹氣가 전제되어야 한 

다. 만약 뽑氣가 허한 상태에서 ‘欲食自培’하거나 

實$를 끼게 된다면 몹中의 元氣가 손상을 받게 

된다. 그러면 牌의 운화과정에도 문제가 생겨 ‘散

精於府’, ‘上歸於뼈’할 수 없게 된다. 

동원은 元氣와 牌뿜의 관계를 여러 번 언급하 

였는데 元氣의 허실은 비위의 성쇠에서 결정된 

다. 『牌몹論·牌몹虛則九靈不通論』에서는 “진기 또 

는 원기라고 하는 것은 먼저 몸에서 생기는 정기 

로 위기가 아니면 자양할 수 없다. 위기는 곡기, 

11)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5기 졸엽준비위원회 편, 동원 
비위론역석, 대성문화사, 1됐, p. 23‘ 

12) 상게서, p. ITT. 
13) 상게서, p‘ 20. : “f'l펴IDllJ論공, 食氣入뽑, 散精於llf, 4氣
於mi. 食氣入몹, i뽑氣4t혀於Hlii, 8없氣流찜, 원氣歸於뼈, 9퍼 
朝百Hlk 輸精於皮毛 毛m~合tr융, 行氣於府, 府精神明, 流於
四n흉 氣歸於權衝, ↑짧f행以平, 氣口成τt, 以iR:JE生. 飯入於
뿜, 遊없精~, 해氣上輸於牌 9뽕2쿄散精 精上歸於뼈, 通調
7}(;효, 下輸勝뼈, 水精四布, 五經井行, 合於四時, 五B옳陰f>JJ.; 
規度以껴常也,” 

14) 상게서, p. 48. : “夫餘食入몹, I場氣上行, 律波與氣, 入於
心, 貴於뼈, 充實皮毛, 散於百服.”

黃帝內經이 東뀔의 醫學思想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영기, 운기, 생기, 청기, 위기, 양기이다. (률氣, x 
名元氣, 乃先身生之精氣也,非몹氣不能滋之. 봅氣 

者,뤘氣也,榮氣也,運氣也,生氣也,淸氣也,衛氣 

也, 陽氣也.)”15)라고 하였고 『내외상변혹론·변음증 

양증』에서는 “무릇 원기, 곡기, 영기, 청기, 위기, 

생발제양상승지기 이 여섯 가지는 모두 음식이 

뿜로 들어가 곡기가 상행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위기의 다른 이름일 뿐 실제로는 하나이다. (夫元

氣, 뤘氣, 榮氣, 淸氣, 衛氣, 生發諸陽上升之氣, 此

六者, 皆餘食入봅, 좋뚱氣上行, 봅氣之異名, 其實­

也)”l이라고 하였다. 또 사람은 水뤘之氣를 받아 

서 생을 영위하므로 소위 淸氣, 榮氣, 運氣, 衛氣,

春升之氣는 모두 몹氣의 별칭이라 하여17) 몹氣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모두 元氣가 수곡의 

정기에 의해 생성된 몹氣에 의해서 자양됨을 밝 

힌 것이다. 동원은 『내경』의 여러 편을 참고할 

때 원기의 충족은 비위의 기로부터 생기므로 비 

위의 기가 손상 받지 않은 후에 원기가 자양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18) 

동원은 『牌뿜論·牌뿜虛實傳變論』에서 병은 비 

위로부터 생기고 양생이란 元氣를 충실하게 하는 

것임을 내경 문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 

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생기통천론」에 이르기를 창천의 기 

가 청정하면 사람의 의지가 다스려지고 이를 따 

르면 양기가 고밀해져서 비록 적사가 았을지라도 

해할 수 없으니 이는 사시의 순서에 순종함입니 

다. 그러므로 성인은 정신을 집중하여 모으고 천 

기에 복종해서 신명을 통하게 합니다. 이를 그르 

치면 안으로 구규를 닫으며 밖으로 기육을 막히 

게 하여 위기가 흩어지니 이를 일러 스스로 해를 

입는 것이라 하며 기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양기 

라는 것은 번노하면 항성하여 정이 끊어지고 여 

15) 상게서, p. 150. 
16)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재87] 졸엽준비위원회 편, 국역 
내외상변혹론, 대성문화사, 1됐, p‘ 5. 

17)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5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동원 
비위론역석, 대성문화사, l땐, p, 88. 

18) 상게서, p. 22. : “歷觀諸編而參考之則, 元氣之充足, 皆
有牌뿜之氣 無所傷以後, 꺼能養元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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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에 중복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궐증을 생기게 

하니 눈은 멀고 귀는 들리지 않게 되니 무너져 

내리는 성과 같다. (生氣通天論굽, 蒼天之氣, 淸f爭

則志意治. JI頂之則陽氣固, 雖有觸뻐, 薦能害也, 此

因時之序. 故聖A, 傳精神, 服天氣, 而通神明. 失之

則內閒九觸, 外塞Jiili처, 衛氣散解, ~謂自傷氣之則

也. 陽氣者, 煩勞則張, 精總, fit積於下, 使A前廠,

目 흡耳閒, j貴慣乎若壞都.)”라고 하여 청정함을 귀 

하게 여기고 번노함을 싫어하는 것이 병이 비위 

에서 생기는 이유라고 하였다‘ 둘째는 “「오상정 

대론」에 이르기를 음정이 받드는 바는 사람이 장 

수하고 양정이 하강하는 바는 사람이 요절한다 

(五常표大論공, 陰精所奉, 其A壽. 陽精所降, 其A

天)”라고 하여 ‘陰精所奉’은 비위가 조화되어 곡 

기가 상승하는 것으로 춘하의 기운이 작용하는 

것이고 ‘陽精所降’은 비위가 불화하여 옥기가 하 

류하는 것으로 추동의 기운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병이 비위에서 생기는 이유라 

고 하였다. 셋째는 “「육절장상론」 에 이르기를 비· 

위·대장 소장·삼초·방광은 창름지본으로 영기가 

기거해서 그릇이라 이름하였으니 능히 조박을 운 

행사켜 오미로 전화하여 드나들게 하는 곳이다. 

그 변화는 입술에 나타나고 그 충실함은 기육에 

었으며 그 맛은 단맛이고 그 색은 황색이니 이것 

은 지음의 무리로 토기와 상통한다. 무릇 십일장 

은 모두 담에서 취결한다, (六節藏象論굽, 牌몹大 

陽小陽三魚勝빠者, 융灌之本, 榮之所居也, 名日器,

能行體뼈,轉味而入出者也.其華在륨四白,其充在 

%, 其味납, 其色黃, 此至陰之類, 通於土氣. 凡十­

藏, 皆取決於~,홉也 )”라고 하여 體의 少陽春升之氣

가 상승하지 못하면 병이 생긴다고 하여 이것을 

병이 비위에서 생기는 이유라고 하였다. 넷째는 

“『내경』에 이르기를 하늘은 사람을 다섯 가지 기 

로서 먹여 기르고 땅은 사람을 다섯 가지 맛으로 

서 먹여 기른다. 다섯 가지 기가 코에 들어가면 

심폐에 축적되어 위로 얼굴색을 윤택하게 하고 

음성을 맑게 하며 다섯 가지 맛이 업으로 들어가 

면 장위에 들어가 저장되어 오장의 기를 기르니 

기가 조화되어 생기고 진액이 만들어져 신이 스 

88 

스로 생겨난다. (經굽, 天食A以표氣, 地食A以五

味, 五氣入훌, 藏於心뼈, 上使표色修明, 륨聲能影. 

五味入口,藏於陽뽑, 味有所藏, 以養五氣,氣和以

生, f활波相成, 神乃自生.)”라고 하여 이것을 병이 

비위에서 생기는 이유라고 하였다 

(2) 牌뽑는 精氣 升降의 중심이다. 

동원은 『내경』의 내용 중 천지의 승강운동에 

의해 사계절의 生長얘藏이 지속되며 그에 의한 

우리 붐의 장부운동 또한 승강으로 표현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자연의 기의 승강에 

대해서 기일원론적인 --氣의 순환이 있듯이 인체 

에서도 자연계의 -氣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니 

그 근본을 몹氣로 보았다19) 

동원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언급함에 였어 

『비위론』에서 『소문·천원기대론』을 인용하여 “하 

늘은 양이 낳고 음이 자라게 하며, 땅은 양이 죽 

이고 음이 저장한다. (天以陽生陰長, 地以陽殺陰

藏.)”20)라고 하였고 『소문·육원정기대론』을 인용 

하여 “한해의 앞의 반은 천기가 다스리는데 오르 

는 작용을 하고, 한해의 뒤의 반은 지기가 다스 

리는데 내리는 작용을 한다. (歲半以前, 天氣主之,

在乎升浮也. --- 歲半以後, 地氣主之, 在乎降沈也

)”21)라고 하였다. 이는 시간에 따른 승강부침을 

설명한 것으로 춘하에는 地氣가 升浮하고 秋쪽에 

는 天氣가 沈降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체에 

서도 승강부침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비위가 승강 

의 중심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이것을 『牌뽑論·天 

地陰陽生殺之理在升降浮沈之間論』에서는 “만불 

가운데 사람 하나만이 호흡으로 승강을 조절하니, 

이는 천지를 본받은 것이며 음양을 본받은 표준 

이 된다. 대개 뽑는 水좋!t:;t海가 되므로 음식이 

몹로 들어가면 精氣가 먼저 牌로 운반되고 上으 

로 폐로 들어가서 春夏의 令을 上行시켜 온 몸을 

자양하니 이는 곧 淸陽이 하늘이 된다는 뜻이고 

19) 정호진, 비위와 명문을 중심으로 한 승강의 원동력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 2001. 

20) 대전대학교 한의파대학 제5기 졸엽준비위원회 편, 동원 
비위론역석, 대성문화사, 1999, p‘ 160. 

21) 상게서,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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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이 다하여 방광으로 下輸되면 秋쪽의 令。l

운행하여 *햄拍을 傳化하므로 味가 바뀌어 배출케 

되는데 이는 곧 獨陰이 땅이 된다는 뜻이다.”껑) 

라고 하였다. 

여기서 동원은 牌氣의 升發을 특히 중시하였 

는데 치료에서 시호와 승마 등을 사용한 것은 그 

生升하는 성질을 얻기 위한 것이다.잉) 시호와 승 

마를 승양한다고 본 것은 동원의 독창적인 생각 

이며 다른 의서에서는 시호와 승마를 淸火解毒,

祐쩌退熱한다고 하였다,24) 

2. 內經과 內外傷辦證

내외상을 감별하여 내상의 중요성음 강조한 

것은 동원 의학사상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동원 

이 생활한 시대는 송·금·원 세 시대에 걸쳐 계속 

된 전쟁으로 백성들의 체질이 극도로 약화되어 

기아나 노역 등으로 질병에 시달리거나 사망하는 

자가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그는 외 

사가 침범하게 되는 근본원인을 내상에 의한 자 

체 방어력의 저하로 보아 외사를 제거하기보다는 

부족된 원기를 보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화제 

국방』의 신열지제나 한랭약 또는 공하법으로는 

오히려 원기가 손상되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므 

로 당시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없음을 

깨닫고 병인을 내상과 외감으로 구별하여 치료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껑) 內傷熱中證의 발열, 두 

통, 번갈 등의 증상은 외감 증상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히 다르므로 이를 감별하지 

못한다면 치료할 때 착오를 범하기 쉽다. 이에 

대해서 동원은 『내외상변혹론』에서 자세히 밝히 

고있다. 

22) 상게서, p. 162. : “蓋몹뭘水좋:~;흩, 歐食入뿜, 而精氣,
先輪牌歸뼈, 上行春夏之令, 以滋養周身, 乃{휩氣업天者ill. 
升B而下輸勝!JJ't, 行秋.之令, 월f평化뺑拍, 輕味而出, 乃
獨陰웰地者也,” 

23) 맹웅재 외 옮김, 전게서, p. 154. 
24) 양광열, 朱퓨짧익 l>Jh有餘陰不足論에 관한 liff究, 경희대 
학교 석사, 2001, p. 28‘ 

25) 송칠호, 금원사대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 
1986, p. 29. 

黃帝內經이 東휠의 醫學思想、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동원의 음증, 양증의 구분은 내외상변의 이론 

적 근거가 되는데 『내경』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소문·음양응상대론』에서는 “하늘의 사기에 

감촉되변 오장을 해치고 수곡의 한열에 감촉되면 

육부를 해친다. (天之뻐氣, 感則害A五藏, 水뤘之 

寒熱, 感則害A六服.)”고 하였는데 동원은 「내외 

상변혹론·변음증양증론』에서 이를 인용하여 내상 

과 외감을 설명하고 있다. 외감은 “하늘의 사기에 

감촉되면 오장을 해치는데 이는 팔익지사를 말하 

는 것이다. 사기인 풍이 사람의 근골을 상하게 

하는데 풍은 위로부터 받는다. (天之耶氣, 感則害

A五藏, 是八益之뻐, 乃뻐風傷A節骨, 風從上受

之.)”라 하여 ‘有餘之證’이라고 설명하였다. 내상 

은 “수곡의 한열에 감촉되면 육부를 해치는데 이 

는 칠손의 병으로 내상음식을 말한다. 음식이 알 

맞지 않고 노역으로 상하면 습을 아래로부터 받 

는다. (水뤘之寒熱, 感則害A六服, 是七揚之病, 乃

內傷餘食也. --- 適欲食不節, 勞投所傷, i뭘從下受 

之.)”라 하여 ‘不足之證’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동원의 음증, 양증의 구분이 「내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동원은 외감을 ‘八益

之邱’라 하였고 내상을 ‘七賴之病’이라 하였는데 

이는 동원의 독특한 표현으로 외감은 사기가 설 

해서 생긴 것이고 내상은 정기가 허해서 생긴다 

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또 동원은 『소문·조경론』의 “무릇 사기가 생기 

는 것은 음에서도 생기고 양에서도 생긴다. 양에 

서 생기는 것은 풍우한서 때문에 생기고 음에서 

생기는 것은 음식, 거처, 음양, 희노에서 생긴다. 

(夫뻐之生也, 或生於陰, 或生於陽, 其生於陽者, 得

之風雨寒暑. 其生於陰者, 得之欲食居處, 陰陽喜

恐)”에서 음병과 양병을 구분하여 내상과 외감의 

대별을 제기하였다고 불 수 었으며, 아울러 『소 

문,조경론』의 “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外

熱, 陰盛則內寒”에서 陽虛와 陽盛은 외감병기로 

보고 陰虛와 陰盛은 내상병기로 보아 내외상 병 

기를 대별하였다.잉) 

26)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8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국역 
내외상변혹론, 대성문화사, 1됐,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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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상의 감별에 있어서 맥법에서는 인영맥이 

기구맥보다 大하면 외감이고 기구맥이 인영맥보 

다 大하면 내상인데 이는 『영추·오색』의 “A迎盛

堅者, 傷於寒; 氣口甚堅者, 傷於食.”에 근거를 두 

고 있다 한열의 감별에서 외감에서는 한열의 증 

상이 같이 나타나고 熱이 JIJL鷹에 였는데 이는 『

소문·생기통천론』의 “因於寒, --- 體若;짧행, ff出

而散.”에 근거하고 있다. 내상에서는 한열이 번갈 

아 나타나거나 내상발열로 인하여 조열이 나타나 

는 특정이 있다 근골과 사지에 나타나는 증상의 

감별은 「소문·음양응상대론』의 “寒傷形, 熱傷氣”

에 근거하고 있는데 내상에서는 열이 원기를 상 

하여 기육이 이완되어 ‘必휠、J뽑嘴歐, 四뾰沈困不 

收’의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외감에서는 한사가 

형체를 상하게 되어 근골이 동통하게 되는데 ‘非

技不起 節骨쩔痛不能動搖’하게 된다. 

3. 內經과 납溫除大熱法 

『소문·조경론』에서 말하는 ‘陰虛生內熱’의 기전 

은 너무 지나친 노권함으로 形氣가 줄어들어 청 

탁을 오르내리게 하는 牌氣가 기능을 제대로 수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줬氣가 

머물러 행하지 못하고 울하여 발생한 열이 가솜 

속을 훈증하는 것이다.%) 「조경론」 에서 神·氣·血·

形·志、의 有餘와 不足은 각각 心·師. Jlf ·牌·賢의 實
證과 虛證을 나타내기 때문에 ‘形氣哀少’는 노권 

이 과도한 상태에서 牌氣가 손상을 받아 운화할 

힘이 없어져 수곡의 정기가 생기지 못하는 상황 

을 말한다. 동원이 氣虛發熱에 升陽益몹하고 it 
溫除熱하는 치법을 사용한 것은 내경의 ‘陰虛生

內熱’의 기전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牌몹論·餘食勞f卷所傷始寫熱中論』에서 다음과 같 

이 설병하고 있다. 

牌뿜의 氣가 허하면 賢으로 하류하고 음화가 

27) 진주표, 이동원 내외상변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 2002, P‘ 34. 

28) 『소문 조경론』“帝日 P용虛生內熱, 奈何? 技伯日 有所--
1용, 形氣폈少, 줬氣不盛, 上뚫不行, 下院不通, 뽑氣熱, 熱
氣j폈뼈中, 故內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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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土의 위치를 념보기 때문에 牌證이 발생한다. 

증상은 숨을 헐떡이고 몽에서 번열이 나고 그 맥 

은 홍대하며 머리가 아프고 갈증이 그치지 않으 

며, 그 피부는 풍한을 감당할 수 없어 한열이 발 

생한다. 대개 음화가 상충하면 숨을 헐떡이고 번 

열이 나며 머리가 아프고 갈증이 나며 맥이 홍하 

고 비위의 기가 하류하면 곡기를 승부케 하지 못 

하니 이는 봄의 생하는 기운이 작용하지 못한 것 

으로 양으로써 그 영위를 호위함이 없어 풍한에 

견디지 못하고 한열을 생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 

두 비위의 기가 부족한 때문이다.없) 

발열의 증상이 외감과 비슷하지만 내상부족의 

병으로 치법을 달리해야 하므로 辛납溫之簡j로 補

中升陽하고 #寒으로 그 火를 사해야 한다고하여 

보중익기탕을 창방하였다. 

「조경론」의 ‘陰虛生內熱’과 후대에 말하는 ‘陰

虛發熱’과는 차이가 있다. 음허발열은 陰精이 손 

상되어 陽을 제어하지 못해 陽이 항진된 상태인 

데 폐음허, 심음허, 간신음허 등이 원인이 된다. 

湖熱과 五心煩熱이 특징이고 도한, 구건, 설홍소 

태, 맥세삭 등의 증상이 겸하여 나타난다. ‘陰虛

生內熱’은 원인이 牌에 있으므로 #溫益氣하는 

치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동원의 ‘氣虛發熱’에 납 

溫除熱하는 치법과 이론적 근거를 같이 한다. ‘陰

虛發熱’은 병의 원인이 여러 장기에 있을 수 있 

는데 납寒養陰과 滋陰降火를 위주로 치료해야 한 

다. 둘 모두 허증이기는 하지만 하나는 氣虛이고 

하나는 陰虛얀 것이 다른 점이다. 

단계는 ‘溫’字의 의미를 길러준다[養] 는 의미 

로 이해하고 동원이 寒熱溫파의 溫자로 보고 따 

뜻하게 한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였다. 

『내경』에 이르기를, “形이 부족하면 氣로써 길 

러준다.”라고 하였다. 溫이라는 것은 기른다는 뜻 

이다. 걸리준다는 것은 음식을 조절하고 절도 있 

29) 牌뽑氣虛, 則下流於합, 陰火得以乘其土1.\t 故牌證時得,
則氣高而P밟, 身熱而뼈, 其服洪大而頭痛, 或i휩不止, 其皮
혐不任風寒, 而生寒熱. 蓋陰火tB衝, 則氣高n밟而뼈熱, f용 
~Ji痛, i꾀i원而服洪. 牌몹之氣下流, 使榮氣不得升浮, 是春
生之令不π 則無陽以護其營짧f 則不f王風寒, 乃生寒熱‘ 此
皆牌뿜之氣不足所致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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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활하며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멈추어 조 

용히 진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禮記

』에서 말하는 ‘낯벚을 부드럽게 하여 기른다’라고 

할 때의 。l ‘溫’자가 바로 이것과 같은 것이다. 혹 

약으로 도와주는 것도 溫養한다고 한다 동원은 

溫을 溫패의 ‘溫’자로 보고, 溫藥으로 원기를 보 

하고 火뻐를 사하는 것을 말하였는데, 현명한 사 

람이라도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동원십서의 『醫經湖퍼集』31)에서도 『내경』 

의 ‘指者益之’를 ‘指者溫之’로 동원이 바꾸었다면 

서 자양한다는 뜻의 溫字를 동원이 따뜻하게 한 

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소 

문·지진요대론』에서 분명히 ‘揚者溫之’라고 하였 

고 『내외상변혹론·음식노권론』에서 “납溫之뺑j로 

中을 補하여 그 陽을 升하며 #寒으로서 그 火를 

사하면 낫는다끼 “溫한 것은 능히 大熱을 제거한 

다.”32)라고 하여 溫字가 자양한다는 의미임을 분 

명히 하였다‘ 결국 후대 의가들이 동원이 ‘溫’字

를 따뜻하게 한다는 의미로 보았다고 비판하였으 

나 이것은 일면만을 본 것이라고 생각된다. 

4. 內經과用藥의 특정 

(1) 天和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내경』에서는 인간이 천지자연의 氣에 의해 

생성되며 천지자연에 의지하여 자연의 변화에 적 

응하면서 생명활동을 영위한다고 인식하였다. 이 

러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天A相參’영), ‘天A相

應’영) 또는 ‘天A共紀’£)라고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천인상응의 관점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 

하는데 用藥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지켜지고 았 

다. 『소문·오상정대론』에서는 “반드시 그 해의 운 

3이 허준,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1999, p. 92'2. 
31) 이고, 동원십종의서, 오주출판사, 대만, 1983, p. 많3 
32)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87] 졸업준비위원회 편, 국역 
내외상변혹론, 대성문화사, 1995, p. 23. 

33) 『영추. ~ii 로』“A與天地相參也 ” 
34) 『영추·사객』“此A與天地相應者也 ” 
35) 『영추 영위생회』“A與天地共紀” 
36) 정창현, 황제내경의 사유체계와 그 특정, 제10회 대한 
한의학원전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p. 28. 

黃帝內經이 東뀔의 醫學思想、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기를 먼저 알고 자연과 조화되는 것이 상하지 않 

게 해야 한다.”37)고 하였고 『소문·육원정기대론』 

에서는 “기후에 틀리게 하지 말고 운기에 거슬리 

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 해 

의 운기에 거스르지 말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소문’육절장상론』에서는 “그 해에 주관하는 기 

가 왕성하고 쇠약한 데 대한 것과 허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의사가 될 수 없다,”39)고 하여 

의사는 마땅히 그 해의 태과와 불급을 알아야 함 

을 말하고 있다. 

동원도 天和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내경 

』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었다. 

모든 병에 사계절에 맞추어 약을 쓰는 방법은 

寒, 熱, 溫, i京에 상관없이, 봄에는 淸빙한 風藥을 

넣고, 여름에는 大寒한 약을 넣고, 가을에는 溫한 

기약을 넣고, 겨울에는 大熱한 약을 넣는데, 이것 

은 생화의 근원을 끊지 않기 위한 것이다. 전중 

양이 소아를 치료할 때 이 이치를 깊게 터득하였 

다. 『내경』에 이르기를, “반드시 세기를 먼저 살 

펴 천화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최선의 치료이다. 또 “사시의 변화규율에 

위배되지 않게 하고 천지간의 정상적인 생화규융 

을 어기지 말라.”고 하였고 “生生之氣를 벌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것들이 모두 常道가 되는 것 

이다.40)41) 

이는 동원이 천화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의미 

를 그 해의 運氣를 따져 태과, 불급에 따라 약을 

썼다가 보다는 四時에 맞게 寒熱溫파을 맞추었다 

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병의 輕重과 병이 있는 부위에 따른 치법에 대 

37) 『소문·오상정대론』“必先歲氣, 無代天和”
38) 『소문·육원정기대론』“無失天信, 無;면氣宜.” 
39) 『소문·육절장상론』“不知年之所加, 氣之盛흉, 虛흉之所 

起, 不可以껑I뭇” 

40)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57] 졸엽준비위원회 편, 동원 
비위론역석, 대성문화사, 1999, p. 229. : “夫諸病, 四時用
藥之法, 不問所病, 或溫或‘京或熱或寒, 如春時有훈, 於所
用藥內, 加r없i후]회藥, 夏月有훈, 加大뽕之藥, 秋月有똥, 加
溫氣藥, .月有찢, 加大熱藥, 是不純生化之源也. 錢{며陽 
醫4、兒i똥得Jl:t理‘ 內經, 必先歲氣母代天和, 是i장至治, 又
日無찮時, 無fj(;化, 又日無11::生生之氣, 此皆常道也.”

41) 허준, 전게서, p.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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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r내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았는 

데 이것은 用藥의 커다란 원칙이라고 할 수 았다. 

병이 생긴 초기에는 침을 놓아서 낫게 해야 

하고 병이 한창 심해지는 때에는 병이 덜할 때까 

지 기다렸다가 치료해야한다. 병이 경하면 발산 

시키고 중하면 덜게 하고 몸이 약하면 좋아지게 

하며 병이 상초에 있으면 토하게 하고 하초에 았 

으면 아래로 이끌어 없어지게 해야 하며 뱃속이 

그득하면 설사시키고 속에 사기가 있으면 봄이 

젖도록 땀을 내야 한다. 병이 피부에 있으변 땀 

을 내어 발산시켜야 하고 급하고 맹렬하면 눌러 

서 억제해야 하고 실하면 발산시키고 설사시켜야 

한다_42)찌) 

병의 경중에 았어서는 “微者遊之, 甚者從之”44)

해야 함을 말한 것이고 병이 상초에 았으면 토하 

게 하고 하초에 있으면 설사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동원도 『내경』의 이론을 충실히 따라 『牌뽑 

論·用藥효禁論』에서 四時에 따른 ff-I!:!:·下法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時禁이란 사계절의 기운이 승강하는 이치에 

맞추어 ff法, 下法, I!:!:法, 利法을 적절히 쓰는 것 

이다. 봄에는 토하게 해야 하니, 만물이 피어나는 

것을 본받아 양기가 막힌 것을 쉽게 뚫어 주는 

것이다. 여름에는 땀을 내야 하니, 만물이 떠올라 

여유로운 모습을 본받은 것이다. 가을에는 설사 

시켜야 하니, 만물이 영글고 익어 가는 것을 본 

받아 묵은 것을 밀어내고 새것으로 채우는 것이 

다. 겨울에는 빈틈없이 채워야 하니, 만물이 꼼꼼 

히 간직하는 것을 본받아 양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얘) 

42) 『소문·음양응상대론』“病之始起也, 마刺而已, 其盛, 可待
흉而已 故因其輕而揚之, 因其핑而減之, 因其흉而향之, 
形不足者, 溫之以氣, 해不足者, 補之以nt, 其高者, 因而越
之, 其下者, 引而獨之, 中滿者, 켈之於內, 其有쩌홉, {울形 
以채규 其在皮者, it而發之, 其.,;웨루者, 按而~'.x:ζ 其첩 
者, 散而寫之”

43) 허준, 전게서, p. 913. 
44) 『소문·지진요대론』 
45) 동원바위론역석, p. 69. : “夫時禁者, 必本띠時升降之理, 

j千下n止f!J之宜. 大法 春宜n上 象萬物之發生, fJI없科lilf. F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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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용약을 하는데 자연과의 조화를 거 

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내경의 주장을 동원은 구 

체적으로 실천을 하였다. 정리하면 四時에 따라 

한열온량을 구분해서 약을 써야하고 또 사시의 

승강부침에 맞게 봄에는 토하게 하고 여름에는 

땀을 내고 가을에는 설사시키고 겨울에는 양기를 

고밀하게 하는 치법을 사용하였다. 또 병의 위치 

에 따라 병이 상초에 있으면 토하게 하고 병이 

하초에 았으면 설사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四時

의 한열온량에 따른 치료는 후대에 보중익기탕의 

사시에 따른 가감법에서 구체화 되었다쩨 

『내경』에서 미약한 것은 역치하고 심한 것은 

종치하라고 하였는데 『소문·기병론』에서는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遊이란 iE治를 말하고 從이란 反治를 말하는 

데, 약물의 다소는 그 상황에 따른다. 황제가 묻 

기를, ‘反治는 어떠한 것입니까?’라고 하니, 기백 

이 답하기를, ‘열약을 쓸 때 차게 해서 쓰고 한약 

을 쓸 때 뜨겁게 해서 쓰며, 막는 방법[塞法]을 

막힌 증상에 쓰고 설사시키는 방법을 설사할 때 

쓰는 것인데, 반드시 근본을 잡아야 하고, 먼저 

병의 원인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같 

더라도 치료에 따라 끝은 달라집니다. 적취를 캘 

수 었고 단단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기를 

조화롭게 하여 반드시 병을 낫게 합니다.’라고 하 

였다.47) 

동원은 r니}경』에서 말한 종치와 역치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약한 것은 역치로 다스리고, 섬한 것은 종치 

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을 열로 치료할 때는 반드시 식혀서 쓰고, 열 

을 한으로 치료할 때는 반드시 데워서 쓰는 것이 

니, 이것은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병은 

氣之혈者, 易達ill. 夏宜it, 象萬物之l쭈而有餘也, 秋宜下,
象萬物之收成, 推陳죠셨rr. 而使陽氣易收ill.• 周密‘, 象萬
物之柳짧, 使陽氣不動也.”

46) 허준, 전게서, p. 1140. 
47) 『소문·기병론』“뼈伯티 효E홉正治, 從者反治, 從少從多,
關其事ill. 帝日 反治何調? j냥伯日 熱因첼用, 寒떠熱用, 

2흰因몇用, 通因通用, 必代其所主, 而先其所因, 其始則同,
其終則異, 可使破댐, 可使j풍멜, 可使氣和, 可使必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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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한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도 있는데, 미약한 

것을 역치로 다스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고, 심 

한 것을 종치로 다스리는 것은 임기응변의 방법 

이다.뼈) 

미약한 것을 역치로 다스린다는 것은 正治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寒病을 熱藥으로 다스 

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심한 것을 종치로 다 

스린다는 것은 反治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熱病

이 심하면 寒藥을 데워서 쓰는 것으로 熱因寒用,

寒因熱用을 말하는 것이다. 

한열병에 있어서 한열로 보고 치료를 해도 치 

료가 되지 않으면 음양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소문·지진요대론』에서 설명하고 있다. 열 

병에 차게 해도 열이 나고, 한병에 뜨겁게 해도 

추우며, 한열이 모두 있는데 새로운 병이 다시 

생기는 것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라는 황제의 

질문에 기백은 차게 해도 열이 나는 경우에는 음 

을 보하고, 뜨겁게 해도 추운 경우에는 양을 보 

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이른바 그 근 

본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49) 

『내경』에서 이를 ‘所謂求其屬’이라 하여 그 속 

한 바를 구하라고 하였는데 동원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寒病에 열약을 복용하여도 寒이 물러나지 않 

고, 열병에 寒藥을 복용하여도 열이 불러나지 않 

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계현자가 말하기를, 

“열이 한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수가 없기 때문 

이고, 한이 열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화가 없기 

때문이다. 차갑게 하여도 차가워지지 않는 것은 

수가 없기 때문이고, 뜨겁게 하여도 뜨거워지지 

않는 것은 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經

』에 이르기를, “그 변화의 근원을 자양한다.”라고 

하였으니, 근원이 끊어진 뒤에는 약기운을 빌려 

48) 이고, 동원십종의서, 오주출판사, 대만, 198.3, p. 565‘ • 

“又閒微者핸之 甚」~-從之 何謂也? 蓋治寒以熱 必、;京而行
之 治熱以寒, 必溫而行Z, 此끼「欲其調和也, 其間有正有
뼈者何也? 蓋病有微有甚, 微;홉j한台, 理之正也, 甚者從治,
理之權也”

49) 『소문 지진요대론』“有病熱者, 寒之而熱, 有病팽者, 熱之
而寒, 二者皆표 $![病復起, 奈何治? 뼈伯티 諸寒之而熱
홉, 取之원; 熱之而맺者, 取之陽, 所調求其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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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될水와 훌火를 기를 수 없다. 

한을 열로 치료하여도 한이 더욱 심해지고, 열 

을 한으로 다스려도 열이 더욱 치성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오장의 음양을 알지 못하고 음양 

에 의거하여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령 섬 

실로 열이 나는 경우 뽑을 도와야 하니, 賢水가 

자라면 열이 저절로 사라진다. 賢虛로 한이 생기 

는 경우 심을 보하여야 하니, 심화가 내려가연 

한이 저절로 사라진다. 이것이 이른바 ‘차갑게 하 

여도 열이 나는 것은 음에서 취하고, 뜨겁게 하 

여도 차가운 것은 양에서 취한다.’고 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동원은 『소문·지진요대론』에서 말 

하는 한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水火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말 

하는 수화는 심과 신을 말하는 것으로 「지진요대 

론」 에서 말하는 음양과 상통하는 것이다. 동원은 

실제 엄상에서 자신환을 처방하여 구속법을 응용 

하였다. 어떤 상공이 두 다리가 무력하고 배꼽 

아래와 꽁무니가 모두 차며, 정이 잘 새어나갔는 

데, 녹용환을 먹어도 병세가 렬해지지 않았다. 동 

원이 맥을 짚어보니 침, 삭하면서 힘이 있었다. 

동원이 말하기를, “이것은 술과 기름진 음식을 먹 

고 속에서 화가 자라나 밖으로 음을 억누르는 것 

이다. 의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열약을 투약하 

여 음을 도리어 사하고 양을 보하였으니, 참으로 

‘實實虛虛’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환을 

처방해 주었는데, 2번복용하고서 나았다. 누군가 

그 이유를 불으니, 답하기를, “이 병은 상화가 왕 

성하여 음을 억누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大寒한 약으로 상화를 사하여 진음을 회복시킨 

것이다. 진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피부 속의 찬 

기운이 사라진다.”라고 하였다.51) 

이와 같이 동원은 용약에 있어서 내경의 영향 

을 많이 받았다. 동원은 자연과의 조화를 거스르 

지 않는다는 커다란 원칙아래 四時의 寒熱溫파, 

병의 경중, 병의 부위에 따라 각각 치법을 달리 

5이 허준,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1999, p. 920. 
51) 상게서, p.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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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 升陽之法에 관하여 

동원은 임상에서 補中, 升陽, 益뽑하는 치법을 

일상적으로 운용하였는데52) 처방 이름에서도 이 

를 확인할 수 었다.않) 그 중에 升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 牌몹의 淸氣를 끌어올린다는 의미 

『내외상변혹론·음식노권론』에서는 『소문·경맥 

별론』을 인용하여 음식이 뿜로 들어갔을 때 우리 

봄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었다.딩) 여기 

서 음식물의 精氣가 뽑에서 牌로 전해져 師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보중익기탕과 익위승양탕에서 

승마와 시호가 하는 역할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원이 처방명에서 升陽이라고 한 의미이다. 보중 

익기탕의 방해블 보면 “몹中의 淸氣가 下에 있으 

니 반드시 승마, 시호를 가하여 上으로 이끌어야 

한다끼 “이 두가지 약물은 苦平하니 味가 演한 

것은 陰中之陽이라 하므로 淸氣를 이끌어 상승시 

킨다.”닮)라고 하였다. 또 승양순기탕의 방해에서 

“牌몹가 부족한 증상에 모름지기 승마, 시호를 사 

용한다. 苦平은 味의 博한 것으로 陰中之陽이니 

牌뿜중의 淸氣를 끌어 陽道 및 諸經의 生發陰陽

之氣를 行하게 하여 春氣의 조화로움을 자양케 

한다끼 “그러므로 비위를 치료하는 약에 ‘升陽’이 

나 ‘補氣’라는 이름이 많이 붙은 것은 이 때문이 

다.”%)라고 하였다. 탕액본초의 인삼에서 “승마로 

이끌지 않으면 상승하는 기를 보하지 못한다.”되) 

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52) 맹웅재 외 옮김, 전게서, p. 129. 
53) 동원의 처방 중에서 보중약기탕, 익위승양탕, 승양익위 

탕, 승양제습탕, 승양제습화혈탕, 승양순기탕, 승양보위 
탕, 승양산화탕, 승양보가탕, 승양익위산 등이 있다. 

54)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저IS기 졸엽준비위원회 편, 국역 
내외상변흑론, 대성문화사, 1995, p. 23. : “餘食入몹, 遊
j益精氣上輸於9명, 牌氣散精, 上歸於뼈, 通調7)\.\효, 下輸勝
빠.” 

55) 상게서, p. 2fi. 
56) 상게서, p. 34. 
57) 이고, 동원십종의서, 오주출판사, 대만, 1983, p.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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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發ff-의 의미 

동원이 설사를 치료할 때 升陽시키는 약을 써 

야한다고 했는데 이 때 升陽의 의미는 牌뽑의 淸

氣를 끌어올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發퓨의 의미이 

다, 『內外傷辦훨論·賢之牌몹虛方』과 『牌몹論·調理 

牌봅治驗』에서 설사를 치료할 때 초기에는 『내경 

』에서 말한 “其下者, 引而觸之”%)의 치법에 따라 

淡慘한 약으로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것이 얼반 

적인 치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寒떻의 客%가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4 갑자기 심해진 경우에 

는 升陽시키는 風藥을 써야한다고 하면서 강활, 

독활, 방풍 등을 예로 들었다 

『내경』에 이르기를 “在下者, 引而獨之”라고 하 

니 이는 먼저 利小便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대 

부분의 설사하면서 소변이 불리한 것을 치료할 

때도 먼저 분리해야 하니 또한 이르기를 “폈을 

치료함에 利小便의 방법이 아니면 치료되지 않는 

다.”라 하였다. 법은 마땅히 利小便해야 하니 반 

드시 淡慘之簡j로 잘 나가게 하는 것이 그 법이 

다 슬프도다’ 성인의 법이 비록 그 방책은 펼쳐 

놓았으나 그 미진한 바는 뜻으로 구해야 하거늘 

지금 寒현의 客뻐가 勝하여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 심히 폭급한데 淡慘之勳로 利하면 병은 

비록 지금 낫더라도 降하는 것을 더욱 降하게 하 

니 그 陰은 거듭 더하게 되고 그 陽은 거듭 고갈 

하게 되어 陽氣가 더욱 줄어들고 정신이 더욱 없 

어지게 된다. 陰은 거듭 강하고 陽은 거듭 쇠하 

니 升陽의 약이 마땅할 뿐이다. 강활, 독활, 승마 

각 1돈, 방풍 반돈, 자감초 반돈을 함께 잘게 씹 

어 물 4잔에 넣고 1잔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뜨겁게 복용하니 한번 먹으면 낫는다. 

대법에 이르기를 “寒演이 勝하변 風으로 도와 평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또한 이르기를 “下者는 

짧之한다.”고 하니 이것은 陽氣가 升購함을 얻어 

낫는 것으로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무릇 성인의 법은 유추할 수 있으니 하나를 미루 

어 백을 알 수 았다.59) 

58) 『소문 음양응상대론』 
59)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저187] 졸엽준비위원회 편, 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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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석하도다! 성인의 치법이 비록 방책에 널려 

있더라도 후인이 그 치법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 

고 치료하는 것을 가히 책망할 따름이다 이제 

客뻐인 寒i흙의 사기가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 

서 갑자기 심해진 것을 만약 이상의 법도를 쫓아 

淡慘한 약제로 제거하면 설사는 비록 그치나 하 

강된 것은 더욱 하강시키니 이는 더욱 그 陰뼈를 

도와 양기가 重觸해지는 것이고 양기가 더욱 부 

족하게 되므로 정신이 더욱 쇠약해지는 것이며 

음이 더욱 강성해지고 양은 거듭 쇠약해져서 도 

리어 그 음사를 돕는 것이다. 고로 반드시 升陽

시키는 風藥을 사용하면 차도가 있을 것이니 강 

활, 독활, 시호, 승마 각 1돈, 방풍, 자감초 반돈을 

함께 잘게 씹어 불 4잔이 1잔에 이를 때까지 끓 

여 찌꺼기를 없애고 조금씩 뜨겁게 복용한다. 대 

법에 이르기를 “寒펄이 勝한 것은 風을 도와서 

다스련다.”라 하고 또한 “下者짧之”라 한 것은 양 

기를 勝購케 하여 사기를 제거하는 것이며 또 법 

에 이르기를 “客冊除之”라 한 것은 굽은 것을 바 

르게 하는 것처럼 원인이 되는 사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무릇 성인의 법도를 유추해 보면 한 가 

지 예를 들어 백병과 그 치료법을 알게 하였으니 

만약 이런 승강부침의 이치를 통달하지 않고 모 

두 일괄적으로만 치료하면 낫는 것이 요행이라 

하겠다뻐) 

내외상변혹론, 대성문화사, 1995, p. 50. : “內經有공 在
下者引而뼈之 是先flj小便也, 又治품i힘而小便不利者, 先
分flj之 又i治펴, 不flj1J、便, 非其治也, 法當利행1、便, 必
用淡慘之쩍I], 以利之, 是其法也. P효聖A之法, 雖布在方策,
其不盡者可以意求, 令客%찢i혈之勝, 딩外入꿇, 而甚暴,
若以淡慘之햄1], flj之, 病雖~PB, 是降之又降, 復益其陰, 而
重喝其陽也, ~lj陽氣愈며I]而精神愈、短롯, F승필끓而陽重哀也, 

!!以升陽之藥, 是껄宜耳. 훈活獨活升麻各一錢, 防風半錢,
종tt草半錢, 同U씨뾰 水며蓋, Ji)‘至→蓋, 去애, 熱服-服,
乃愈 大法강 寒i혈之勝, 助風以平之, 又티下者, 짧之 此
得陽氣升勝,故愈.是因曲而뭘之直也, 夫聖A之法, 可以
뼈推, 쩡一, 則可以知百옷” 

6이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재57] 졸업준비위원회 편, 동원 
비위론역석, 대성문화사, 1999, p. 172. : “댄聖A之法, 雖
布在方flit, 其不盡者, 可以求責耳 今客쩌쩡l챙之if, 從外
而入홍, 以暴加之 若從E上之法度, 用淡j參之평I], 以除之
病, 雖~nB是降之又降, 是復益其陰而重獨其陽氣롯 是l陽
氣愈얘IJ. 而精神愈短옷, 是陰重彈ffil陽필흉옷, 反助其쩌之 
댐也, 故必用升陽風짧~n差, 以充活 獨活 架胡 升麻 各一

黃帝內經이 東캘의 醫學思想、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牌뽑論·뼈之牌몹虛論』과 『內外傷辦感論·뼈之 

牌뿜虛方』에 나오는 升陽益뿜揚의 升陽의 의미도 

두 번째에 해당한다. 가을에 爆한 기운이 들어오 

면서 灌熱이 불러날 때 몸이 무겁고 물을 뿌련 

것처럼 으실으실 추운 것은 陽氣가 펴지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升陽益몹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들어있는 강활, 독활, 방풍도 약간 땀을 

내면서 陽氣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비위가 허하면 게으르고 눔기를 좋아하며 사 

지를 거두지 못한다. 만일 가을에 ;操의 기운이 

유행하고 습열이 조금 물러나는 때를 만나면 몸 

이 무겁고 아프며 口苦, 굶乾하며 입맛이 없고 

대변이 고르지 못하며 소변을 자주 보고 좋아하 

는 음식이 없으며 잘 소화되지도 않고 겸해서 폐 

병의 증상인 몸이 물을 뿌린 듯이 오한에 떨며 

처참한 듯이 즐거워하지 않고 얼굴색이 나쁘면서 

조화롭지 않게 되니, 이는 모두 陽氣가 펴지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마땅히 升陽益

몹해야 하니 여기에 쓰는 처방을 升陽益몹傷이라 

명명한다.61) 

『牌뽑論·調理牌몹治驗』과 『內外傷辦感論·暑傷

뽑氣論』에 나오는 승양산화탕도 마찬가지이다. 표 

心煩熱의 증상이 있을 때 火覆한 것은 發散시켜 

야 한다고 하였다. 강활, 독활, 방풍 등의 風藥이 

들어 있다. 

남자와 부인의 사지에서 열이 나고 근육이 저 

라며 골수 속에서 열이나 불에 쪼이는 것 같고 

만지면 손이 뜨거운 것을 치료한다. 이 병은 흔 

히 혈허로 발생하거나 혹은 뿜가 허한데 찬 것을 

과식하여 陽氣가 牌土에 울체된 것이니 火數한 

것은 發散시켜야 한다.없) 

錢, 防風根없反錢, 졌#草根載半錢, 同ox:o且水四中蓋빽至 
二蓋, 去f.ll. 稍熱n~. 大法去i뭘寒之勝, 助風以平之, 又日
下者짧之, 得陽氣升勝而去옷 又法공 客者除之, 是因曲而
뭘之直也‘ 夫聖A之法,可以썼推, 짧-而知百病者也 若
不達昇降浮it之理, 而一맺施治, 其愈者幸也.”

61) 상게서, p‘ 55. : “牌몹之虛, 효↑혐P홉IR 四뾰不찌 時{直秋
操令行, i설熱4녕용, 융영표될節痛, 口苦폼합 食無味 大便不
調, 1J、便頻數, 且不힘L食食不消, 希見9며病, 때i析惡寒, 1參청 
不樂, 面色惡·而不和, 乃陽氣不f벼故也 當升陽益몹, 名之
日 升陽益뽑(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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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실비장·잡병문』에 나오는 升陽場은 升陽이 

땀을 내는 의미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陽腦爛훗을 치료하니 족태양경의 寒이 두려워 

氣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땅히 陽氣를 끌 

어 올려야 하는 것이다. 자감초 5돈, 마황, 방풍 

각 8돈, 강활 1냥5돈. 위의 약볼을 잘게 씹어 5돈 

씩 복용하되 묻 2잔에 넣어 1잔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빈속에 조금씩 뜨겁게 복용한 

다.없) 

땀을 내는 것은 본래 陽을 돕는 것%)이기 때 

문에 동원은 風藥을 써서 약간의 땀을 내는데 升

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땀 

을 낸다는 것이 상한을 치료하는 發ff法과는 다 

르기 때문에65) 동원도 짧퓨이라는 용어 대신에 

升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동원이 말한 升陽은 두 가지 의 

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中氣가 부족할 때 牌뽑의 

淸氣를 끌어올린다는 의미로 補中益氣傷이나 益

뿜升陽場이 대표적이며 둘째는 땀을 약간 내어 

발산시킨다는 의미로 升陽益몹場이 대표적이다. 

그 외의 몇몇 처방-66)에서는 승마, 시호, 강활, 독 

활, 방풍이 함께 들어가 升陽의 두 가지 의미를 

다포함하기도 한다. 

5. 內經과病因의 분석 

동원은 비위론에서 뽑가 虛하면 장부, 경락이 

氣를 받지 못하여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67) 몹가 

62) 상게서, p. 179. 
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저1]8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국역 

난설비장, 대성문화사, 1995, p. 294‘ 

64) 이고, 동원십종의서, 오주출판사, 대만, 1983, p‘ 281. : 
“i千참, 本所以助陽也, 若陽受l찮%, 3홍結無形, 須當發去陰
쩌, 以R홍陽氣, 所謂益陽, 而除1회寒客氣也,” 

65)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5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동원 
비위론역석, 대성문화사, 1앉19, p‘ 34‘ ; “大法에 ‘규之~lj 
愈, 下之則死’라 한 것은 辛1t藥으로 滋뽑하여 當升當浮
하면 生長之氣로 하여금 왕성하게 한 것과 같으니 그 
규이라고 말한 것은 순수한 發규이 아니고 助陽함을 말 
하는 것이다.” 

66) 승양보위탕, 승양보기탕. 

67) 동원비위론역석, p. 154. 「뽑虛輝뻐經絡皆無所受氣而ill­

病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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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하면 元氣가 부족하여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 

고 주장하였다.%) 또 「牌뽑虛實傳變論」 과 「牌몹 

虛則九嚴不通論」에서는 『소문·통평허실론』의 “頭

痛耳嗚 九嚴不利 陽뽑之所生也”를 인용하여 九蘇

의 문제도 비위에서 원인이 되어 발생함을 밝히 

고 있다. 『蘭室秘藏·眼耳算門』에서도 오장육부가 

정기를 비로부터 받아 눈으로 통하므로 비허하면 

눈이 밝지 못하다고 하면서 의사들이 눈병을 치 

료할 때 牌몹를 조리하고 養血安神하지 않는 것 

은 바른 이치에 밝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같이 병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牌몹의 문 

제를 중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문제를 牌뿜 

만의 문제로 본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동원이 

혈폐와 붕루의 원언을 삼초를 중심으로 살폈음을 

밝히고 그외 병인 분석의 특정 몇 가지를 살펴보 

겠다. 

(1) 經閔와 關演

동원은 월경이 나오지 않는 경폐의 원인을 삼 

초를 기준으로 인식하였는데 상·중 하초 각각에 

열이 있으변 경폐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蘭

室秘藏·歸A門·經閒不行有三論』에서 경폐의 원언 

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부인이 비위가 허하거나 봄이 마르고 기혈이 

모두 쇠하여 월경이 끊어지거나 혹은 中消로 뿜 

熱 때문에 잘먹어도 점점 마르고 진액이 생기지 

않는다. (중략) 심포맥 이 홍삭하고 때때로 鷹하며 

대변이 비삽하고 소변은 비록 맑으나 불리하면서 

경수가 끊어져 행하지 않는데 血海가 마른 것이 

다. (중략) 혹 勞心으로 心火가 上行하여 月事가 

오지 않는다.7이71) 

68) 상게서, p‘ 158. 「뿜虛元氣不足諸病所生論」 
69) “夫五藏六冊之精氣, 皆횡受於牌, 上質於텀, 牌者5홈陰之 
首lli. 目者血服之운也 故牌虛則五觸之精氣皆失所司, 不
융g歸明於텀롯 心者, 君火也, 王A之神, 宜靜而安, 相火,
代行其令, 相火者, 包絡也, 主百服, 皆榮於El' 없勞않J'. 
動, 勢乃흉行. 又因%氣所井, 而뼈血服, 故諸病 生馬. 凡

醫者, 不理9명뿜, 及養血安神, 治標, 不治本, 是不明正理

也‘”
7이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8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국역 
난실바장, 대성문화사, 1995, p. 203. : “챔A, 牌봅久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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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이 본 경폐의 원인은 첫째는 중초 뽑에 

열이 뭉쳐서 생긴 것이고 툴째는 血海가 마른 것 

으로 하초 뼈服에 열이 품쳤기 때문이다. 셋째는 

상초에 있는 섬·간·폐에 열이 뭉쳤기 때문이다_72) 

이와 같은 병인 분석은 삼초를 바탕으로 하고 있 

으며 동의보감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처방을 제시 

하고 있다. 뿜가 약하고 血抽가 생겨서 월경이 

끊어진 데는 보증익기탕에 천궁, 생지황, 천화분 

을 넣어 써야 하고 심포맥이 홍삭하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通經場73)을 써야 한다. 마 

음을 너무 써서 윌경이 중단되었을 때는 拍子仁

九74)이나 澤蘭揚75)을 써야 한다. 

동원은 붕루의 원인도 삼초에 따라 세 가지로 

보고 치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蘭室秘藏·

揮A門·經遍不止有三論』에서는 붕루의 원언을 다 

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부인이 비위가 허손하여 命門服이 沈, 細하변 

서 數, 病하거나 혹은 沈, 뾰하면서 洪, 大, 有力

하고 #關服도 역시 그러하면 이는 모두 비위가 

허하여 뽑으로 下댐하여 상화와 서로 합하고 습 

열이 下隔한 것이니 경루가 그치지 아니하게 된 

다. (중략) 혹 사람이 전에는 귀했다가 세력을 잃 

어 사람들과의 관계가 벌어지거나 혹 전에는 부 

유했다가 후에 가난하게 되어 心氣가 부족해져서 

그로 인해 화가 성하여 혈맥중에 왕성하고 또 음 

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니 화가 중초에 침범 

或形扁氣血jJ\.흉, 而致經水斷細不行, 或病中消, 뽑熱, 善
食, 뼈탤, l좋j夜不生 -- -- 或L、包版洪數, 媒作時見, 大便
rfl파, 1]、便雖평, 不利, 而經水閒쐐不行, 此乃血파乾抽. 

• 或因勞心, 心火J::.fr, R事不來.”
71) 허준, 전게서, p‘ 362 
72) 동의과학연구소 옮김, 동의보감, 휴머니스트, P‘ 1373. 
루영이 주를 달았다 

73) 허준, 전게서, p. 363. : “通經傷 治月대 當歸, Ill 풍, 白
혐藥, 生乾地윌, 大품, 官桂, 멍朴, t只됐, 1'R寶, 월확, 蘇
木, 紅花各七分 右'.ti!, ft→貼. 入烏힘-r;퍼, 효三片, 폈二 
放, 水Ji'‘mt ι、氣不得下通, 故月事不來 宜用퍼連, 합朴之 
짧 평짧降火, ~lj月事來옷 此藥是也 宜加품連七分” 

74) 상게서, p. 363. : “相子i=:tL 治勞心月閒 澤蘭二兩, 相
子仁沙?;liH, 牛除때倍, 卷相各-兩 右껴末, Ji九댐子大, 
空心, 米欲下五七十九”

75) 상게서, p, 363‘ ; “{뽑蘭껴 治同J::.. i뿔蘭葉二錢, 협歸, 白
흰藥:t'J, it!흔各-錢. 右페, ft-貼, 水백服.” 

黃帝內經이 東혈의 醫學思想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하였으나 형질, 기육, 얼굴은 병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성병이다. (중략) 비애가 너무 

섬하면 포락이 끊어지게 된다,76)η) 

붕루의 원인으로 비위가 허손되어 생긴 것은 

중초의 문제이며 탈영이나 설정으로 심기가 부족 

해서 생긴 것은 상초의 문제이다 너무 슬퍼하여 

포락이 끊어져서 생긴 것은 하초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각각에 대하여 처방을 제 

시하였는데 몹의 기운이 처져서 갑자기 아래로 

피가 나오는 데는 升陽調經場78)이나 益몹升陽 

場깨)이나 升陽除i혈場80)이나 架胡調經場81)을 쓴 

다. 우울한 적이 있었거나 이전에 잘살다가 가난 

해진 것으로 붕루가 생긴 데는 開覆四物揚82)을 

쓴다. 지나치게 슬퍼하고 서러워하여 붕루가 생 

긴 데는 備金散잃)이나 四製香附갯l」을 쓴다. 

76)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8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국역 
난실비장, 대생문화사, 1995, p‘ 207. : “好A, 牌몹虛껴, 
j!J:命門HI&. itf깨而數핏, 或iUi:而洪大有力, τr關Hill, 亦然,
皆由牌뿜有휩, 下탬於업, 與相火相合, m,熱下ffi, f얻J屆不 
止. ... !!X.A故貴脫양, A事l뼈少, 或先좁後장, -~、氣不足,

其火;A;熾, B王於血服之中, 又致牌뽑iX食失節, 火乘其中,
形質뻐[서容頻, 似不病흉, Jff;,G病者 --- 悲哀太甚, ~Jjij\띠絡 
%也.”

77) 허준, 전게서, p. 367. 
78) 상게서, p. 369. : “升陽調깐場 治內傷, 中氣下댐, 暴패 

不止. 양胡, 充活, 蒼가L 9'!E경各-짧, 當歸, ~}]風, 升뼈, 
월本, tt草各七分, 횟쩨子五分, 獨活三分 右삐, f↑--貼,
水mrn~. 以飯펑之,” 

79) 상게서, p. 369. : “益몹升陽i易 治血塊暴下, 井7Ki1~1具ft.
;원前後二陰有形血l!Qfr정於下也‘ 血脫갚氣, 古뿔A之法, 此
陽生陰풍之義也” 

80) 상게서, p, 369. : “升陽除펴j易 治써偏不止, 因牌몹虛而 
ι、包乘ζ 故血}쩌빠f. li'i!t, 짤가L .Jti좀各〕錢, 架胡, 升
l파 防風, 월本, tt草갓各七分, 흘헤子五分, 獨活, 當歸各
三分, 右11J, 作一貼, 水j센服.” 

81) 상게서, p. 369. : “架胡調經j易 治同上. 짤가t-錢半, 않 

胡 -錢, }[;活, 獨活, 흉本, 升l뼈各七分, 휩根, 當歸, tr草

各五分, 紅花二分. 右뻐IJ, ff.-貼, 水Bm‘ El:.四方, 皆升
챙之뺨I], 先服앞몹升陽場, 不止, 때服後=方‘ 乃大짧, 大
升, 助春夏二평之久附下之至治也” 

82) 상게서, p. 369. : “閒짧四物(易 治패j돼, 多因心氣所使而
下, 故貴좋썼, 先좁後장, 皆是也. 香l폐米r↓‘, 합歸身, 白참 
藥j댐:(}', 熟tt!lw, 白가t各-錢, Ill 폼, ME증, 演lfi;i;J, tt!lli원, 
A參各五分, 升빠三分. 右페, 作-貼, Mn~.” 

83) 상게서, p‘ 368. ’ “備金散 治血쩌不止‘ 香附子r↓‘黑四兩,
當歸尾→兩二錢, 五靈R답싸 兩 右점末, 每二錢, 펌{易調, 
空,G、服. -名따金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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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병언을 삼초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동원이 그의 스승인 장원소의 영향을 받았 

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틀어 장원소는 구토의 

원인을 다음가 같이 삼초에 따라 구분하였다. 

토하는 데는 3가지 원인이 았다. (중략) 상초에 

서 생기는 구토는 기와 연관된 것이다‘ (중략) 중 

초에서 생기는 구토는 모두 積으로 생기는 것이 

다. (중략) 하초에서 생기는 구토는 모두 寒쩌로 

생기는 것이다.없) 

결론적으로 동원이 비위를 중시한 것은 사실 

이지만 병안을 분석함에 있어서 삼초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은 후 

에 동원의 제자인 라천익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는 비위학설을 통해 三魚寒熱證治를 밝힘으로 

써 스승의 학문을 발전시켰다.%) 

내경에는 삼초에 관한 언급이 여러 편에 나오 

는데 육부의 한 기관이면서 동시에 상초, 중초, 

하초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소문 영란비전론』과 

『영추·본수』에 나오는 삼초에 관한 언급은 삼초 

가 수액대사를 주관하는 육부의 하나이면서도 오 

장과의 직접적 연계는 없는 府임을 알 수 있다. 

또 『영추·영위생회』에서는 인체의 세 부위를 총 

칭하는 의미도 갖는다. 내경에서는 이 두 개념이 

합하여져 진액을 처리하는 기능을 맡은 한 기관 

이면서도 동시에 상중하 세 부위의 생리기능을 

포괄하는 이중적 의미로 사용된다.%) 또 『영추· 

영위생회』에서 “상초는 안개와 같고 중초는 거품 

과 같으며 하초는 도랑과 같다.”%)고 한 것은 인 

체의 세 부위를 총칭하지만 그것이 실질적 형체 

를 가졌다기 보다는 작용을 중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경에서는 삼초를 작용 위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입문에서는 水뤘之道路 

라고 하여 구체적 유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의사학적으로 삼초에 대해서 작용을 중심 

으로 보는 견해가 구체적 유형이 있는 쪽으로 바 

84) 상게서, p. 1215. 
8.5) 맹웅재 외 옮김, 전게서, p. 192. 
86) 지규용, 새로운 한의학 터닦기(II), 일중사, 2004, P‘ 

278. 
87) “上魚如露, 中뚫如때, 下佳如i좁.” 

98 

뀌고 있다. 

동원의 제자인 元나라 王好古가 쓴 『차사난지 

』에 나온 삼초에 관한 언급을 통하여 동원의 삼 

초에 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상중하 삼초의 

기는 하나로 되어 몸을 보위한다. 삼초는 완전한 

부가 아니므로 형체는 없고 작용만 있다.”고 하였 

는데 이것은 내경의 관점올 그대로 이어받은 것 

이다. 또 “상초는 안개와 같으므로 기가 되고 하 

초는 도랑과 같으므로 혈이 되고 중초는 기혈이 

나뉘는 곳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영추·결기』 

의 “상초가 고루 퍼져 나가게 하며 살갖을 럽게 

하고 몸을 충실히 하며 럴을 윤기나게 하는 것이 

마치 안개와 이슬이 축여 주는 것과 같다. 이것 

을 기라고 한다”%)고 한 내용의 영향을 받은 것 

이다. 

이와 같이 동원은 삼초에 있어서 내경의 관점 

을 이어 받고 있으며 병증의 원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牌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모든 것을 

중초의 문제만으로 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 小便의 이상 

소변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하여 『내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문·경맥별론』에 

서 “물이 몹에 들어와서 精氣가 넘치면 위[上] 로 

牌에 전해지고 牌氣가 정을 흩어서 폐에 올려 보 

내면 폐는 水道를 조절하여 방광으로 내려 보낸 

다. 水의 정기는 사방으로 퍼지고 오장의 경맥과 

함께 흐르며 사계절에 따른 오장의 음양변화와 

함께 하니, 이것을 헤아려 常道로 삼아야 한다 

.”%)라고 하였다. 동원은 내경의 소변 생성 기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변은 마신 것의 정미한 기가 상승하여 비와 

폐가 운화한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줌은 물 

인데,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 그 본성이다. 마 

신 것이 뿜로 들어가면 비록 그 정기는 상승하지 

만, 그 본체가 상승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소 

88) “上魚開發 효五짧껴k "!f.<1휩充身澤毛, 若뚫露之뼈 是5엽氣” 

89) “飯入於뿜, 遊i益精氣” t輸於牌. R賴散精, 上歸於뼈, 通
調水i효 下輸勝Jt. 水精四布, 五經l)t行, 合於며時五藏, F쏟 
陽f젖度以뭘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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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기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 

는가? 『내경』에 이르기를, “방광은 진액을 저장 

하는데, 기화에 의해 배출한다.”라고 하였다. 또, 

水는 氣의 아들이고 기는 수의 부모이니, 기가 

흘러가면 수가 흘러가고 기가 막히면 수가 막히 

게 된다. 누군가가 소변은 순전히 여과되어 만들 

어지는 것이지 운화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 이치에 밝지 못했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은 동원의 설명은 내경의 소변 생성 

기전과 “勝JlJ't者 律波藏죠를 氣化則能出옷”라는 방 

광의 기능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소변은 氣化의 문제만도 아니고 律彼의 문제만도 

아니므로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이다 體用의 관점에서 방광이 충분한 진액을 가 

지고 있고 여기에 기화작용이 잘 일어나야 소변 

으로 배출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자신환이 

위에서 설명한 소변의 생성 기전에 가장 합당하 

다고 볼 수 있는데 지모와 황백은 상화가 왕성하 

여 진액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며 육계는 명 

문의 기화작용을 도와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것 

이다. 다음은 동의보감의 자신환 방해이다. 

갈층이 없으면서 소변이 막힌 것을 치료한다. 

황백과 지모(모두 술에 씻어서 햇볕에 찍어 말린 

것), 육계 반 돈. 이것들을 가루 내고 불로 반죽 

하여 오자대로 환을 만들어, 빈속에 끓인 물로 

100알씩 먹는다. 이것을 일명 설신환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소변불통을 앓아서, 배가 불러 오므 

고 다리가 부으며 양 눈알이 튀어나오고 밤낮으 

로잠을못자는등고통을말로할수가없었 

고, 또 구토와 딸팍질이 심하였는데, 여러 의사들 

이 치료하여도 효과가 없었다. 동원이 말하기를, 

“방광은 진액의 창고로 기화가 되면 소변이 나간 

다. 융폐는 음이 없고 양이 기화되지 못해서 생 

긴 것이다. 이 사람은 너무 기름지고 맛있는 음 

식을 먹어 열이 쌓였기 때문이다. 방광은 신의 

府로서 오랫동안 말라서 소변이 기화되지 않은 

90) 허준, 전게서, p. 됐‘ 

黃帝內經이 東뀔의 醫學思想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것이다. 지금 關格의 병을 모두 갖추어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단지 하초만 치료하면 병이 저절 

로 낫게 된다.”라고 하고서는, 이 약을 처방하여 

먹게 하니, 곧 소변이 샘솟듯이 나오고 나았다.91) 

동원은 소변의 문제를 기화의 문제만으로 본 

것이 아니고 내경에서 말한 방광의 기능에 충실 

하여 진액과 기화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였음을 

알수였다. 

(3) 휴醒II±醒 

『내경』에서 “諸n區此醒 皆屬於熱”이라고 하여 

구역질이나 신물을 토하는 것은 모두 熱에 속한 

다고 하였는데 동원은 辛熱한 약으로 치료한 경 

험을 들어 내경 병기에서 熱로 보고 치료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단계는 진액이 쌓 

여 驚積이 된 것을 토해내지 못할 때 피부가 風

寒을 받으면 속으로 볼린 것이 더욱 볼려 신맛이 

명치끝을 자극한다고 하였다. 이때 辛熱한 약을 

쓰면 잠시 풀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내경에서 熱

이라고 한 것은 本을 말한 것이고 동원이 寒이라 

고 한 것은 末을 말한 것이라고 하여 동원을 비 

판하였다. 『의학정전』에서도 내경에서 熱이라고 

하였는데 동원만 寒이라고 한 것은 동원이 일면 

만 본 것이라고 하였다.92) 

구역질이나 신물을 토하는 것은 내경병기에서 

말한 것처럼 열이 원인이다. 그러나 이 때 피부 

가 風寒의 사기를 받게 되면 안으로는 열이 더욱 

몰리고 겉으로는 한이 싸고 있는 상황이 된다. 

이때는 속의 열을 치는 것이 아니고 먼저 辛熱한 

약으로 겉의 한사를 없애야 한다. 이런 경험을 

들어 동원은 II±醒의 원인을 한이라고 했지만 근 

본 원인은 『내경』에서 말한 것처럼 열이라고 생 

각된다. 

91) 상게서, p. 402. 
92) 상게서, p. ll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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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結論

「황제내경』이 동원의 의학사상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동원은 스스로 ‘內經之답, 較如日星’이라고 하여 

『내경』의 사상을 존중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그의 의학사상의 특징인 비위학설과 내외상의 변 

증은 『내경」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동원은 『牌몹論』 에서 「五藏別論」 , 「陰陽應象

大論」 , 「經BiiUJ!J論」 , 「平A氣象論」 등을 인용하여 

사람은 몹氣가 근본임을 밝히고 있다 또 元氣는 

몹氣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하여 牌몹가 元氣

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내경』에서 천지의 승강 

운동에 따라 사시의 生長收藏이 지속되는 것처럼 

우리 톰에서도 精氣의 승강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은 비위라고 주장하였다. 

동원은 전쟁이 계속되는 시대적 상황 하에서 

외사가 침범하게 되는 근본원인을 내상에 의한 

자체 방어력의 저하로 보고 외사를 제거하기보다 

는 부족한 원기를 보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런 이유로 동원은 내상과 외감의 구별을 중시하 

게 되는데 『소문·음양응상대론』의 “天之%氣, 感、

則害A五藏 水뤘之寒熱 感則홈A六R府”와 『소문· 

조경론』의 陰病, 陽病의 구분이 동원이 內外傷을 

구분하는데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동원은 『소문·조경론』의 ‘陰虛生內熱’의 기전을 

牌氣虛하여 발생한 內熱로 보고 #溫除熱의 치법 

을 구사하여 보중익기탕을 창방하였다. 후대 의 

가틀이 동원이 ‘溫’字를 따뜻하게 한다는 의미로 

보았다고 비판하였으나 이것은 일면만을 본 것이 

라고 생각된다 

동원은 用藥에 있어서도 天A相應의 관점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내경』의 원칙을 이어 

받았다. 四時의 寒熱溫iffi에 따라 치법을 달리해 

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병의 경중이나 병의 부위 

에 따라 치법을 탈리하였다. 

동원은 임상에서 補中, 升陽, 益몹하는 치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처방명에서 언급한 升陽이란 

용어는 中氣가 부족할 때 牌뽑의 i좁氣를 끌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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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는 의미와 땀을 약간 내어 발산시킨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원이 병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비위를 중 

심으로 본 것은 사실이지만 경폐와 붕루의 원언 

을 삼초를 중심으로 파악한 것은 삼초 변증을 중 

시한 역수학파의 전통을 이어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삼초를 작용 중심으로 이해한 것은 『내 

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임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동원의 의학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원 

이 많은 영향을 받은 『내경』에 대한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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